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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스포츠 류현진FA시장17위…선발투수론7위

3년 4800만달러리치힐과비슷

미국 야후스포츠가 류현진(31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사진)을메이저리그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17위로꼽았다.

투수중에는 8위,선발투수중에는 7위였다.

메이저리그는지난 30일FA자격을갖춘선수

를공시했다.야후스포츠는옵트아웃을행사해새

로운팀을찾을수있는선수까지포함해 FA상

위랭킹을정했다.

류현진은 111명중 17위에올랐다.

야후스포츠는 잃어버린 2년동안(2015 2016

년)류현진을향한기대감은거의없었다.하지만

류현진은 2017년 127이닝(실제 126.2)을 소화

하며 평균자책점 3.37을 올려 반등했고, 올해에

는 15차례 선발 등판해 평균자책점 1.97이라는

놀라운성적을냈다고총평했다.

이매체는 포스트시즌에서평균자책점5.21로

부진했지만, 삼진과볼넷비율은 20/3으로좋았

고19이닝동안홈런은한개만내줬다.라이언매

드슨이류현진이남긴주자 5명중 4명에게득점

을허용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

류현진의계약조건에대한전망도더했다.

야후스포츠는 (2015년 11월) 다저스와 3년

4800만 달러에 계

약한 리치 힐과 류

현진의상황이비슷

하다고분석했다.

이어류현진을바

라보는 일반적인

평가를보탰다.

야후스포츠는 이

번FA투수시장에

서 류현진이 깊은

관심을얻긴어렵겠

지만, 류현진이 건

강할 때의 능력을

확인한 몇몇 팀들은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후스포츠는워싱턴내셔널스외야수브라이

스하퍼를 FA 시장최대어로꼽았다. 다저스내

야수매니마차도가뒤를이었다. 옵트아웃을실

행할수있는클레이턴커쇼는투수중 1위이자,

전체 3위에올랐다.

류현진보다높은평가를받은FA투수는커쇼

와 패트릭 코빈, 댈러스 카이클, 네이선 이발디,

크레이그 킴브럴, J.A. 햅, 찰리 모턴 등 7명이

다. /연합뉴스

강정호FA로풀려…피츠버그 연장옵션계약포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강정호

(31 사진)가자유계약선수(FA)자격을얻었다.

피츠버그파이리츠는지난 30일(현지시간)구

단홈페이지를통해내야수강정호와조디머서를

FA로처리했다고발표했다.

이는피츠버그가강정호에게 550만달러를주

고2019년까지계약을연장하는옵션을시행하지

않았다는의미다.

강정호는 2015년피츠버그와 4+1년계약을맺

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피츠버그는 올 시즌

을마치고강정호와 1년계약을연장할지고민했

으나이옵션을선택하지않았다.

강정호는 FA 시장에서 새 팀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피츠버그가옵션과는다른내용으로강정

호와FA계약을할가능성도있다.

미국야구매체 팬사이디드는피츠버그구단

의선택이 놀랍지않다면서도 강정호가피츠버

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남아 있

다고전망했다.

지난9월닐헌팅턴피츠버그단장은 강정호에

대한옵션을선택하지않는다해도, 구단과강정

호는 모두 2019년에 함께 뛰는 것에 관심이 있

다고말한바있다.

일단피츠버그가강정호와2019시즌계약을하

기에는위험요소가있었다.

강정호는음주운전물의를빚으며미국취업비

자를취득하지못해

2017시즌을통째로

날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는

비자를 받았지만,

왼쪽 손목 수술을

받으면서경기에제

대로뛰지못했다.

그러나강정호는

2015년과 2016년

메이저리그에서

229경기 타율

0.273, 출루율

0.355, 장타율 0.483, 36홈런, 120타점등뛰어

난성과를냈다.

강정호가이기량을2019년에도보여준다면,그

는피츠버그의주전 3루수콜린모란의자리를차

지하는것은물론팀에서세손가락안에드는타

자로올라설수있다고팬사이디드는예상했다.

그러면서피츠버그가강정호와인센티브를잔

뜩끼워넣은계약을할수있다고전망했다.

이매체는 경기출장수, 타격성적에따라강

정호에게제공할금액을정하는것이구단으로서

는최선의선택지라며 구단과강정호가이미피

츠버그에서뛰기로합의했다고해도놀라운일이

아닐것이라고내다봤다. /연합뉴스

영산강따라가을을달린다

그린자전거축제4일개최
자전거마니아들위한명품대회

사랑코스(45㎞) 행복코스(25㎞)

비경쟁퍼레이드로진행

억새물결속가을정취만끽

영산강변을달리며늦가을의정취를만끽할수있는 2018그린(Green)자전거축제가4일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열린다.지난해대회참가자들이출발선을지나질주를하는모습.

건강도 챙기고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

는 그린자전거축제가펼쳐진다.

2018자전거이용활성화그린(green)자전거

축제가오는 4일광주서구영산강자전거길안내

센터광장에서열린다.

이날행사는▲사랑코스(45㎞)와 ▲행복코스

(25㎞)로나누어비경쟁퍼레이드로진행된다.

사랑 코스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

교)-서창교-승촌보-영산대교를 거쳐 출발점으

로되돌아오는코스로억새물결속에서가을정

취도느끼고라이딩실력도점검해볼수있다.제

한시간은 3시간이며, 오후 12시 40분까지출발

선으로돌아오면된다.

가족친구연인이함께달리며정을나눌수있

는 행복코스는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

교)를출발해서창교와승촌보를달린뒤출발선

으로돌아오는코스로꾸려졌다.제한시간은1시

간 30분, 오전 11시 10분까지질주를끝내면된

다.

참가자는오전 9시까지출발선에대기해야하

며,오전 9시 40분레이스를시작하게된다.

그린자전거축제는늦가을정취가가득한안

전하고 건강한 코스로 광주전남 자전거 마니아

들의 명품 대회로사랑받고있다.

전문동호인들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자전

거의묘미를느낄수있는축제한마당이다.순위

와 기록을 결정하지 않는 비경쟁 퍼레이드인 만

큼참가자들은편안하게라이딩을즐길수있다.

참가자격은 만 10세 이상으로 참가비는 무료

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된다.

부대행사도풍성하다. 대회시작전문화콘서

트가열려행사의흥을더하며, 라이딩이진행되

는동안행사장에서는 자전거사랑백일장대회

가열린다. 초등학생과중학생을대상으로한백

일장은운문산문부문으로나눠치러진다.

참가비는없으며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

선에대한시상이이뤄진다.우수상,금상수상자

에게는상장과함께소정의상품을수여한다. 은

상,동상,입선수상자에게는상장이지급된다.

결과는오는 14일개별통보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

화,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가주관한다. 광

주광역시는시민들의건강하고즐거운질주를위

해대회를후원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